
보 도 해 명 자 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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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부 등록기자
제목 : “美 세이프가드 공청회···‘뒷짐’진 정부, 삼성·LG만 뛰었다”

(10.20, 아시아경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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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“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정부가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”..
재계는 정부의 뒤늦은 대응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

□ ITC가 4개월간 조사를 벌이는 동안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
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.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산업부는 美 ITC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(6.5일)이후
구제조치 공청회(10.19일)까지 업계 등과 적극 협력하여 대응하였음

ㅇ 민관 대책회의 (6.7*, 8.11, 8.18, 8.31, 10.11*), 산업피해 공청회(9.7),
서면의견서 제출 (8.29, 10.12), 구제조치 공청회(10.19*) 등을 계기로
그간 외교부, 업계, 협회, 로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우리
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함

* 보도자료 배포(6.7, 10.11, 10.19), 그 외는 전략논의 비공개회의라 미배포

ㅇ 또한,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, 테네시 주정부 및 의회관계자,
베트남 정부 등과의 공청회 공조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음

  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김기준 통상협력총괄과장 (044-203-5680)
이진광 전자전기과장 (044-203-51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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